
차세대 광디스크 R&D 활발
HDD 기록밀도 확대 구현 … 2003년 상용화 가능할 듯

DVD보다 기록밀도가 더욱 증대된 차세대 광디스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기존 HDD의 기록밀도를

능가하는 차세대 광디스크의 상용화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상용화된 CD(Compact Disc)보다 기록용량이 증대된 DVD(Digital Versatile Disc)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청색 레이저와 같은 단파장의 광원을 이용해 기록밀도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차세대 광디스크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차세대 광디스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표준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새로운 물리적 포맷에

대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양산 비용 절감기술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 차세대 광디스크는 2003년까지 완전

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디스크들은 광빔이 투명기판을 투과해 정보기록 면에 조사됨으로써 엑세스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각 광디스크에

따라 트랙피치(Track Pitch), 기판의 두께, 데이터 변조방식, 물리적 포맷 등은 서로 다르다.

최근 파이오니아는 면당 25Gbyte의 기록용량을 가진 읽기전용 디스크의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다. HDTV(High

Definition TV) 방송을 2시간반 가까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정보기록 면을 단면에서 양면으로 확장하면 기록용

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차세대 광디스크에 관한 연구는 빛의 회절한계를 극복해 디스크의 기록용량을 한층 증가시키기 위해 근접장

(Near-Field) 기록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 실험실에서는 차세대 광디스크의 기록 및 재생에 근접장을 이용해

HDD와 같은 50Gbyte/Inch2의 밀도로 올리는데 성공했으며 ISOM(International Symposium on Optical Memory) 2000

에서 완제품에 가까운 디스크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차세대 광디스크도 DVD와 마찬가지로 몇몇 핵심 기술 보유기업이 Patent Pool 전략을 구사해 특허를 공유하고 회

원기업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소니와 필립스를 비롯해 파이오니아, 마쯔시다, 빅터, 히다찌 등은 이미 차세

대 광디스크의 구조, 제조방법, 표면특성 등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도 워불신호에 어드레스 정보

를 추가하는 물리적 포맷을 제안하는 등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CD-DVD및 차세대 광디스크 비교

† 파이오니아, 소니, 마쯔시다, 빅터, 히다찌 등의 발표 자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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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DVD 차세대 광디스크

디스크 직경(단위: mm) 120 120 120,

디스크 두께(단위: mm) 1.2 0.6 2
0.3 미디어 0.3

0.6 2

기록 용량(단위: Gbyte) 0.64 4.7(단면, 단층) 25(단면, 2계층)

레이저 파장(단위: mm) 780 650 405
렌즈의 개구수 0.45 0.6 0.8
최소 피트길이(단위: nm) 900 400 160
트랙 피치(단위: mm) 1600 740 300


